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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7년 10월 27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는 한국 현대음악 역사상 최초로 로봇이 연주하

는 음악이 발표되었다. 한국의 현대음악 작곡단체인 미래악회에서 개최한 작품발표회에서 작곡가 

이돈응(李敦膺, 1955-)이 스스로 드럼을 연주하는 드로봇(dRobot)을 선보인 것이다. 당시 드로봇은 

이돈응의 실시간 프로그래밍에 따라 갖가지 음악적 제스처와 간단한 드럼 연주를 하는 정도로 첫 

선을 보였다. 비록 완결된 작품의 연주가 아닌 시범연주 정도로 그쳤으나, 드로봇의 연주는 콘서트

홀이라는 전통적인 장소에서 인간이 아닌 주체가 연주행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1) 이듬해 드로봇은 다시 같은 공간에서 ≪목관오중주와 로봇 드러머를 위한 연습곡≫

(2018)을 통해 실내악 앙상블과 협업하였고, 다른 작곡가의 작품들과 연주하거나2) 각종 로봇 전시

장에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등3) 꾸준히 활동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현재 음악을 연주하는 로봇은 인공지능(AI)이나 4차 산업혁명처럼 21세기의 기술담론과 

맞물려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중이다. 알파고(AlphaGo)를 비롯해 음성인식비서인 알렉

 1) 드로봇의 초연 영상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iraemusic.or.kr/bbs/board.php?bo_table=Portfolio&wr_id=20 [2023년 4월 10일 접속].

 2) 대표적으로 드로봇은 작곡가 남상봉이 2018년 12월 18일에 발표한 공연 “미세입자::진동”과 2018년 11월 10일 

작곡가 김태희가 감독으로 활동하는 엘뮤직그룹의 창작음악시리즈 “더 크리에이션”에서 일부 작품을 함께 연

주하였다.

 3) 이돈응의 드로봇은 그의 다른 음악연주로봇과 ㈜서울에이앤티에서 상용화되어 2020년 10월 킨텍스에서 개최

된 2020 로보월드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개최된 국립과학관 순회전시(국립부산, 대구, 광주과학

관)에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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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Alexa)와 시리(Siri),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휴머노이드 소피아(Sophia)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로봇들은 흥미로운 논쟁을 촉발하며 21세기의 대표적인 문화적 기호로 부상하고 있다. 20세기까지

만 하더라도 로봇은 완벽하고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적인 정서와 감성이 결여된 기계

인간으로 묘사되었던 반면, 최근의 로봇은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인공 반려나 소셜 로

봇처럼 정서적인 교감이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로봇이 예술의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로봇에 감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꾸준히 화두가 되면서, 다양한 로봇들이 창조적

인 예술에 뛰어들어 수준 높은 성취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를 만들며, 연극

까지 참여하여 매력과 위트를 뽐내는 로봇들은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를 보여주면서 예

술가들에게 새로운 자극과 고민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술행위를 하는 로봇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는 시점에서, 이돈응의 드로

봇이 21세기의 창작음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로봇이라는 첨단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장르로서의 음악 그 자체만이 아니다. 오히려 필자는 드로봇이 21세기의 기

술적 시류에 편승하려는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돈응이 1980년대부터 약 40

년간 추구해온 ‘인간적인 전자음악’이라는 미학적 모토가 궁극적으로 집약된 산물이라는 것을 주장

하고자 한다.

이돈응은 한국의 창작음악 작곡가 중에서는 제법 풍부한 선행연구가 이뤄져왔다. 그동안 

작곡가 본인이 집필한 글4)부터 그의 작품을 다룬 학술논문5)과 학위논문6), 단행본7), 라디오와 유

 4) 대표적으로 다음의 문헌이 있다: 이돈응, “과학의 예술적 재발견,” �에밀레� 6 (2008), 147-154; 이강성, 이돈

응, “평균율, 최선의 선택인가,”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39 (2007), 219-242; 고병오, 고병량, 이돈응, 

“어쿠스틱 악기 연주로봇을 위한 음악 콘텐츠 생성 기술,”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 (2017), 865-868.

 5) 오희숙, “음악과 테크놀로지: 백남준(1932-2006)과 이돈응(1955-)의 작품을 중심으로,” �음악이론연구� 12 

(2007), 125-151; 이강성, 이돈응, “루핑 기법을 이용한 가야금 트레몰로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HCI학회 학

술대회� 2 (2014), 157-161; 고병오, 이돈응, “인터랙티브 미디어 퍼포먼스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연구,” �한

국HCI학회 학술대회� 1 (2013), 116-119.

 6) 남상봉, “센서가 사용된 이돈응의 작품 연구,” �에밀레� 6 (2008): 63-90; 조진옥, “이돈응의 피리에 나타난 

음향변조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51; 고병오, “이돈응 작곡 ｢실시간 음향변조를 위한 

“ALCO” 시리즈｣의 전자음향기법 연구: ‘ALCO IX’를 중심으로,” �에밀레� 4 (2005), 51-90; 이수진, “이돈응 

작곡 ｢“Sori” for Violoncello and Live Electronics｣의 분석 및 Max/Msp를 이용한 재현방법 연구,” (한양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78; 김영선, “이돈응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2015)에서 나타나는 음향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137.

 7) 오희숙, “이중 문화적 관현악 편성에 나타난 상호문화성: 한국의 동시대 음악 작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대

의 동아시아 음악�, 오희숙 책임편집 (파주: 음악세계, 2015), 97-118; 오희숙, �상호문화성으로 보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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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 브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 인터‰ 및 신문기사8) 등 수많은 자료들이 발표되어왔다. 그러나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자음악의 기술적 메커니� 이나 음악분석에 치중한 연구가 주를 이‡

왔으며, 그의 작품들이 지니는 예술적 의의나 미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다‡ 져

왔다. 무엇보다 최근의 작품세계를 대변하는 드로봇에 대해서는 작곡가 본인의 서술9) 외에는 깊이 

있는 조명이나 해석이 이‡ 지지 않은 상태이다.

필자는 드로봇이 초연되기 전부터 로봇의 제작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작곡가와의 심층적

인 대화 및 협업 프로Š 트10)를 통해 드로봇의 기술적 원리와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작곡가의 의도를 그대로 재생산하기보다, 필자가 해석한 이돈응의 

음악세계의 맥락 속에서 드로봇의 예술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

저 드로봇의 음악을 가능케 한 이돈응의 작품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출발한다. 다음으

로는 드로봇이 지니는 예술적 의의를 입체적으로 ‹ 어보기 위해, 18세기부터 등장한 로봇의 역사 

중 중요한 Œ적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이후에는 드로봇이 만들어진 제작과정과 대표적인 음

악 연주를 상세히 ‹ 어보면서 그 예술적 의의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이돈응의 음악세계: 인간적인 전자음악을 향하여

이돈응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음악 작곡가로서 1980년대부터 전자음악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서 전자음악계의 발전을 선도해 온 인물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이돈응은 황

성호, 진규영, 이인성 등의 작곡가와 함께 한국 전자음악의 1세대 작곡가로 손꼽히며, 국내 음악대

학 및 전자음악협회를 통해 전자음악의 창작과 교육을 확립시키는데 D써왔다.

그의 전자음악은 라이브 전자음악에 주력한 시기(1980년대-2000년대 초)와, 다양한 매체

현대음악� (서울: 민속원, 2020), 80-83.

 8) 국악방송 [원일의 여시아문 - 이도공간], “전자음악가 이돈응” (2020년 10월 11일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xdQyynzgrQY&t=1565s [2023년 4월 10일 접속]; 
“디지털로 가장 한국적인 것을 담아내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20년 2월 23일 기사)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28 [2023년 4월 10일 접속].
 9) 오희숙 외, �음악에서의 AI와 포스트휴머니즘 미학� (서울: 모노폴리, 2022), 59-82.

10) 서울대학교 연구처에서 주관한 융복합 프로젝트 “음악에서의 AI와 포스트휴머니즘 미학”에서는 음악학자, 작

곡가, 공학자, 교육학자, 철학자가 인공지능이 음악에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문제를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 작곡가 이돈응은 

“AI와 음악연주 로봇”라는 주제로 드로봇의 제작의도와 원리를 소개하고 연주를 선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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